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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6. 18.(목)

농촌 일손 부족에 단비…법무부, 사회봉사 대상자 
‘연말까지 10만 명’투입

- 사회봉사명령, 일손 부족 농가에 든든한 버팀목

법무부의 사회봉사 대상자 인력 투입이 일손 부족 농가들에게 가뭄의

단비같은 해결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를 확대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

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연인원 4만명 이상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하여 

전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농번기 투입 인원을 연말까지 

10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은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한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

하고,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과수 적과 작업, 밭작물 수확, 농작물 운반 등 다양한 농작업에 참여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단기간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만큼 사회봉사 인력 

투입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에서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김모(68세) 씨는 “요즘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정말 없다. 적과 작업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는데 



- 2 -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열심히 일해줘서 큰 도움을 받았다”며 “농민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농촌지원 봉사에 참여한 한 사회봉사 대상자는 “봉사활동을 통해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실제 체감할 수 있었다”며 “작은 도움이지만 농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어 개인적으로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작년 집중호우 당시 법무부는 ‘피해 복구 지원단’을 구성하고 전국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 대상자 2,251명을 긴급 투입하여, 신속하게 피해 복구 

활동을 펼쳐 국민의 일상 회복 지원이 발 빠르게 이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최근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 일손 부족 농가 

지원뿐만 아니라, 긴급 재난복구 지원, 소외계층 지원 등 국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사회봉사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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